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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여명 파룬궁학원들이 뉴욕에서 법회를 거행





 또 학교측에서는 진상을 알게 된후 중국학생회에 강제 명령을 내려 파룬궁을 간섭하는 활동을 다시는 못하게 했으며 파룬궁구락부에 500달러를 활동경비를 지원하였다. 


브라질에서 온 산티아고는 5년전에 파룬궁을 수련했다. 그는 련공점을 건립하고 


파룬궁진상을 소개했다. 7살난 꼬마학원 련화는 참답게 수련심득을 이야기했다. 그는 학교에서 엄격히 파룬따파의 “쩐、싼、런” 요구에 따라 수련하여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다. 





지난 8월29일, 세계40여개 나라에서 온 5천여명 파룬궁학원들이 미국 뉴욕에서 성대한 법회를 거행했다. 파룬궁창시인 리홍지선생님께서 오전 10시에 친히 회장에 오시여 학원들에게 약 1시간동안 설법을 하셨다. 


이번 법회에서 16명 파룬궁학


원들이 자신의 수련심득체험을 말했다. 뉴욕 콜럼비아대학 파룬궁구락부 성원이 중공령사관의 영향을 받은중국학생회들로부터의 수많은 모욕과 소란에 대해 어떻게 학교내에서 진상을 했고








러시아 카루지시기념활동에서 


환영을 받은 파룬궁대오





지난 8월27일, 러시아 카루지시공원중심에서 “꽃잎세계”기념활동에 참가한 파룬궁대오는 완전하게  5조공법을 


전시했고 동방문화특색이 있는 부채춤、련꽃춤、룡춤、사자춤 등을 표현했으며 파룬궁진상전단지를 배포하여 수많은 현지 민중들의 환영과 찬양을 받았다.











폴란드 전임 의장이 서명하여 


파룬궁학원들을 지지





지난 9월4일, 폴란드“다원문화일”에 초청을 받은 파룬궁학원들은 풍막을 쳐놓고 여러민족의 언어로 파군궁진상전단지와 중공의 박해를 견책한 서명부를 책상우에 펼쳐놓았다. 


진상을 료해한 폴란드 사람들은 줄을 서서 서명하고 중공의 사악한 행위에 대해 분개와 반대를 표시했다.


폴란드 전임의장 마렉 브로워쓰끼(윗 사진)는 친히 와서 서명하고 파룬궁학원들을 지지했으며 중공의 박해를 반대했다. 





파룬따파는 나에게 


두번째 생명을 주었다





나는 1999년에 파룬따파를 수련하게 되였다. 대법을 수련하기전, 나의 몸에 고혈압、심장병이 있었고 가장 엄중한 것은 위암말기였다. 그 당시 여러 큰 병원에서는 나를 입원시키지 않았으며 의사들은 내가 두세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진단했으며 후사를 준비하라고 했다. 내가 절망에 빠져 허덕이고 있을때 한 친구가 리홍지사부님의 법상과 그의 저서 《전법륜》책을 나에게 주었다. 


첫날 《전법륜》책을 읽어보았더니 바로 기적이 생겼다. 우리 집안은 온통 붉은 빛이였고 책을 읽을때 매 페지마다 모두 사부님의 법상이였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 책은 “신의 책’이였다. 사흘동안 전법륜책을 다 읽으니 또다시 기적이 나타났다. 한가닥의 강한 난류가 나의 머리위에서 전신으로 흘러들었으며 온몸은 편안해지고 가벼워졌다. 그날부터 사부님은 나의 몸을 청리해주어 련속 10일동안 토했는데 전부 진득진득하고 검은 물체였다. 이때로부터 나는 밥을 먹을수 있었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였다. 반달후 나는 밖에 나가 물을 긷고 빨래를 할수 있었다. 


마을사람들은 나를 보고 놀라하며 물었다. 


“사망신고를 받은 당신이 어떻게 되여 몸이 좋아졌습니까?” 


나는 격동되여 대답했다.


“내가 파룬궁을 수련한후 나의 몸은 기적처럼 변화되였습니다. 파룬따파는 나에게 두번째 생명을 주었습니다.” 


1999년7월20일, 공산악당은 파룬궁을 박해하고 비방하기 시작했다. 파룬궁의 진상을 알리기 위하여 나는 북경으로 상방을 가서 천안문광장에서 “파룬궁은 좋다” 라는 프랜카드를 치켜들었다. 이때 악경들이 달려와 나를 땅바닥에 때려눕혔다. 그때 나는 오른쪽 륵골 2대가 부러졌고 가슴속에 피가 떨어졌다. 그후 악경들은 나를 북경동성감옥에 가두었다. 그때 나의 몸은 또다시 기적이 나타났다. 매일 


나는 몸에서 파룬이 돌고


있음을 느꼈고 20일도 


안되여 나의 내외상이 


전부 나았다. 


사부님은 언제 어디


에서나 제자를 보호해주


어서 제자는 사부님의 자비


로운 구도에 무한히 감사를 드리고 있다. 

















천여명 마을사람들이 


주향양의 억울함을 호소





천진시제3탐측설계원 기사이고 파룬궁학원인 주향양(周向阳) 은 (오른쪽 사진) 금년 3월에 또다시 불법적으로 천진항북감옥에 갇힌후 단식항의를 한지 이미 반년이 되였다. 항북감옥은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


실을 은폐하고 집식구들의 면회를 거절했다. 주향양의 안해 리산산은 몇달동안 련속 항북감옥의 혹형과 불법적으로 면회권을 박탈당한데 대하여 천진、당산、진황도 등 사법공안부분에 공개편지를 써서 기소했다. 


주향양의 고향 진황도 창려현의 마을사람들은 리산산의 공개편지 등 진상자료를 본후 감동되여 눈물을 흘렸다. 근 1천5백명 마을사람들은 분분히 서명편지(아래 사진)를 써서 정부에 보내























여 리산산의 기소를 지지하고 주향양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으며 법에 의해 감옥의 혹형범죄를 처벌할것을 요구했다. 

















박해





폭로





연변박해소식





■ 지난 8월24일 오후, 훈춘시춘화진 파룬궁학원 예보곤(倪宝坤)、려세평(吕世萍) 부부는 춘화진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되였다. 


■ 지난 9월7일 오후, 돈화시파룬궁학원 전계란 (田桂兰) 등 3명 동수들이 악경에게 랍치되였다. 


■ 지난 9월2일 10시경, 도문시석현진 파룬궁학원 지요재(迟耀才)는 악경들에게 랍치되였다. 


■ 최근 연변파룬궁학원 축연문(祝延文)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돈화시간수소에 갇혔다. 


■ 지난 8월13일, 파룬궁학원 악정걸(岳静杰), 왕계근(王桂芹)은 랍치되여 이도백하철북소학교세뇌반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